
2025년 설 가정예배 순서지

■ 예배로의 초대 -------------------------------------------------------------------------- 사회자 
“설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찬   송 -------------------------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다같이
                         
■ 대표기도 --------------- ( 가족 중 한 명이 하고 만약 마땅치 않으면 사회자가 한다. ) ---------------- 기도자
                     
■ 성경봉독 ----------------------------- 골로새서 3장 12-14절 ------------------------------ 다같이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 말    씀 ------------------------------- [ 새해의 소망 ] --------------------------------- 사회자
 2025년 설 명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

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

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택하신 가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

하신 가정이며, 그분의 사랑으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 정체성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방

향성과 태도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설 명절에는 전통적으로 새 옷을 입으며 한 해를 시작하는 ‘설빔’의 관습

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옷이 아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영적 옷을 입

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옷은 우리 내면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자 다짐해도,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러나 바로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리스

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정은 화해와 치유의 장이 됩니다. 

셋째, 사랑으로 띠를 매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완전한 띠가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은 긍휼과 자비, 용납과 

용서의 기초이자 그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덕목을 갖추어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있으

며,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서로를 묶는 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

리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겸손히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띠를 맬 때 우리의 가정을 영적인 안전망의 역

할을 서로 감당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 새해를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찬    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다같이
■ 주기도문 ------------------------------------------------------------------------------ 다함께


